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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82호 
	
금융위는 인수 승인 거부해야 ! 
사모펀드 MBK의 ING생명 인수 반대!

· 금융위,“차액 남기고, 먹고 튀는” 사모펀드에 인수 승인 말아야!
· 투기성 자금, 초장기 생명보험 경영에 부적합 해…, 
· 분식회계 등으로 이익 챙긴 후 먹튀, 소비자만 피해 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에 인수 승인을 신청했다’ 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기성 자본이 장기성 생명보험의 경영에 부적합하고, 재매각을 통한 차익실현이 목적으로 보험사 대주주요건에 부적합하므로 금융위원회는 불승인해야 마땅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생명보험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공익적 기능이 있고, 계약자 자산인 장기자산을 안정적으로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ING생명과 계약을 체결한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모펀드 (PEF)로 보험계약자 이익 보다는 투자자금에 대한 단기 차익을 회수할 것으로 결국 ING생명 계약자에게 피해만을 안겨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인수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될 것 이라고 밝혔음.

□ 금소연 조연행 상임대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자는 생명보험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춰야 할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사모펀드(PEF)와 같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MBK에 대해서는 보험사 대주주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인수 승인을 거부하여 보험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음.

※ 이 성명서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성 명 서

-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를 반대한다 ! –


생명보험 사업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 숭고한 가족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기업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ING생명을 사모펀드의 MBK파트너스가 인수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사모펀드(PEF)는 투자자금을 모아 부실한 회사를 사들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단기에 이익을 챙기는 자금이다. 이러한 투기성 단기자금이 초장기 생명보험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자금의 성격과 주인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같은 투기성 자금은 생명보험사를 인수하여 단기적으로 가치를 높인 뒤 재 매각하여 이익을 챙긴 뒤 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금호생명을 정상화시켜 우량한 회사로 발전 시키기는 커녕, 알맹이만 빼먹고 껍데기만 남겨 모든 피해는 ING생명 보험계약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KDB(전 금호)생명(칸서스)이나 동양생명(보고펀드)이 생명보험사로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새주인을 찾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고 선량한 계약자자산의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이행할 새로운 주인이 아니고,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은 절대로 안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IMF때 외국 사모펀드의 일명“먹튀”작전에 의해 수조원대의 막대한 국부가 해외 투기자금에게 빼앗긴 것을 교훈 삼아 이번 ING생명 매각은 보험업법의 대주주 요건상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자격에 미흡하고, 선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 경영자가 아니므로 절대 매각을 승인해 주면 안 될 것이다. 

190만 ING생명 보험계약자의 이름으로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를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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